
광주출신박소빈화가

연필로만완성한흑백드로잉

거대한화면속몽환적인세계

동서양섞인화풍세계가주목

베니스비엔날레 협력특별전

그리는시간이가장행복해요 길이17m의화폭에연필드로잉으로 용과여인을그리며주목받은박소빈작가가

지난달27일자신의작품에대해이야기를하고있다. 김양배기자

그녀의화폭은고혹적이면서도사랑스럽

다. 거대한 고대의 벽화를 그리듯, 길이

10m가넘는거대한캔버스에몸을맡긴

채 몽환스러운 상상의 세계를 기록해간

다.동서양을막론하고힘과영원의상징

인신의존재, 용과한여인의이뤄질수

없는사랑.연필, 단한자루로완성한흑

백의드로잉은아주오래된옛이야기를

목도한듯한감동을준다.2024년청룡의

해를맞이하는 용의여인 박소빈화가의

세계다.최근뉴욕에서한달간의개인전

을마치고지난달14일오랜만의국내전

시를소화하기위해광주를찾은박작가

를만났다.

● 용의해 베니스항저우전시

그녀를대표하는시그니처는단연 용

이다. 용의 기운이 맞아 들어선 까닭일

까? 벌써올한해국내외전시일정이꽉

찼다. 가장큰이벤트는오는 4월부터 11

월까지이탈리아베니스에서선보이는개

인전이다. 전시장은 베니스중심지인산

마르코광장인근에있는산

비달아트센터로현지

갤러리중에서도유

수의 화가들이

거쳐 간 역사

가깊은곳이

다. 박 작가

는 이번 베

니스전시에서 용과여

인의 세계를 그린 대표작

을비롯해주술적수행의시간을담

아낸문자드로잉등최신작까지다채

롭게선보일예정이다.

이전시가관심을모으는것은오는4월

개최되는제60회베니스비엔날레기간에

열리는 한국인 화가의 초대 특별전이기

때문이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는 전

세계미술애호가들과관계자들이한곳에

모이는만큼인근갤러리와문화기관들도

다채로운전시를잇따라개최해그야말로

끝나지 않는미술축제가이어진다. 따라

올수없는명성과권위를지닌비엔날레

기간에 베니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시기회는그자체만으로화가 인생에

서획기적인사건인셈이다.

베니스비엔날레일정참여는미술인에

겐일생에한번도어려운영광스런일인

데 박 작가에게는 벌써 두 번째다. 앞서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현지

에있는라보라토리움(Laboratorium

)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시와 같은

몸짓(Poetry in Motion) 을 진행한

바있다. 동양의한여성작가가단한

자루의 연필를 들고 선보인 끊임없는

데생에는 강인하면서도 절제된 에너지

가깃들었고베니스인들의호기심을불러

일으켰다. 일찍이 2000년대중반부터뉴

욕,북경을오가며활동한박작가의활동

영역이더넓어진순간이다.

올해 중국 항저우에서개관을앞둔숭

덕미술관의개관기념전시에초대된일

또한용의해를화려하게장식하는일정

중하나다. 2011년광주시립미술관이파

견하는중국북경레지던시에입주하면서

꾸준히현지에서경력을쌓은 박소빈의

위상이중국미술시장에서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사례다. 2월 말부터 열리는

숭덕미술관개관전에는중국인작가 2명

과함께참여하는데, 박작가는미술관 2

층전시공간에서개인전을선보인다.

●1993년광주서첫개인전

스물셋,박작가는1993년광주에서첫

개인전을 열었다. 당시 선보인작품들은

강렬한누드화, 거친묘사가인상적인자

화상과삶의풍경들이었다. 이십대초반

어린여성의화풍이라고하기엔개방적이

고대담한작품이었다.이제막대학을졸

업한 한청년작가의그림이었지만, 자신

이그려야할것은무엇인지명확히알고

구축한 특유의화풍이었다. 직설적인 민

중미술에천착해있었던당시광주화단

에다양성으로점철된현대미술의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뉴욕과 중국을넘나

들며미술계를사로잡은 용과여인의세

계가탄생한순간이기도했다.

대학을 졸업한해에 개인전을 열면서

전업작가로데뷔했어요. 대학시절완성

한유화작품들이었는데,학교생활을하면

서도전국에이런화풍은없다는소리를

들었어요. 남들보다 빠른개인전이가능

했던 이유죠. 지금 생각해보면, 뭘 알고

그 나이에개인전을치렀을까생각이들

어요.관람객들도깜짝놀랐어요. 중년의

화백이등장할줄알았는데,너무어린여

자아이가전시작가라도등장하니깐요.

시작부터 이름을알린박작가는이후

광주에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남

맥회,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등의 활동을 하면서 대

가들과교류했고광주

출신 화가로서

기억해야할시대

상을 자신만의 언

어로그려나갔다.2000년

대넘어서는하정웅청년작

가초대전,광주미술상수상,광

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

등 광주에서 굵직한 이력들을 쌓아

나갔다.

●뉴욕서성공적인해외데뷔

2007년은뉴욕에서첫해외개인전시

를열어해외활동의물꼬를튼기념비적

인해다. 박작가는 2007년 11월뉴욕텐

리(TENRI)문화관에서 미녀와야수라

는 타이틀로초대전을열었다. 동서양의

소재가오묘하게섞인박작가의화폭은

그곳에서 굉장히 새롭고 독특한 것이었

다. 이름도알려지지않은이방인작가의

개인전이었는데,현지대표예술잡지에서

해당전시의리뷰가나오기도했다. 그야

말로성공적인해외데뷔였다.

눈도장을 제대로찍은박작가는이후

2009년 뉴욕 브루클린의 보스 스튜디오

에 입주하면서세계무대로뻗어나갔다.

중국에서의작품활동은2011년부터시작

했다. 박작가는 2011년광주시립미술관

북경 레지던시에 선정돼 중국에 진출했

다. 2017년한국인최초로북경의금일미

술관에서 전시를열었는데, 중국 현대미

술 아트씬을 이끄는 미술관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라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았

다. 이전시를계기로홍콩과텐진, 런던,

청두에진출했다.

용과여인. 이물적인서로의존재를뒤

엉키도록

감싸며 드러

내는것은결국 사

랑이다.가장아날로

그적인 미술 도구인 연필을

고집하는이유도비슷하다.가장순

수한정서를표현하기에적합하고그시

절이제막발을뗀미술학도의초심을되

새기게한다.매일10시간이상작업해도

훨씬더디게그림을완성할수밖에없지

만, 그시간만큼은순수한예술가로서자

신의모습을마주한다.붓질인생30년이

훌쩍넘었지만, 그리는시간이가장행

복하다.

예술가는 자신이이해한 시대를 자신

만의언어로표현하고기록하는사람이에

요. 대학시절우연히알게된 의상대사

를흠모하다용이돼그를지킨선묘여인

의전설은그림 용과여인으로, 코로나

19 시기의지독한격리경험은주술하듯

예술가의 본능을 써 내려간 문자 드로

잉으로 이어졌죠. 청룡의 해에

는어떠한풍경들이펼쳐질

지기대가됩니다.

도선인기자

12 2024년 1월2일 화요일새해특집

청룡의해맞는 용의여인 화려한비상꿈꾼다

지난2017년중국북경의금일미술관에서진행된박소빈작가의초대전에대표작이었던 부석사설화 .당시박작가는한국인최초로중국현대미술아트씬을이끄는금일미술관에서초대전을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제공


